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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세계 1위로 육성
지경부, 제약산업 글로벌 종합전략 추진 … 수출 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산업을 2020년까지 세계 1위에 올려놓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바이오시밀러를 세계 1위로 육성하기 위해 제약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

하는 종합전략을 추진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1월18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바이오ㆍ제약산업 간담회를 열고 “내수

중심인 국내 제약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이오시밀러는 2013년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대거 만료되면서 2020년까지 연평균 40% 이상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막대한 자금과 비용이 소요되는 신약개발에 비해 성공확률이 높고 단기적 글로벌 산업화가 용이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지식경제부는 2020년 바이오시밀러 세계 1위 및 글로벌 스타기업 배출을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할 계

획이다.

글로벌 수준의 임상·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산 전문인력 등 현장지향형 인력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마케

팅·인허가ㆍ금융ㆍ정보 등 전주기 수출 지원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료ㆍ장비 국산화 및 공통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법ㆍ제도 지원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할 계

획이다.

특히, 무역보험, 바이오메디컬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ㆍ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남미ㆍ중동 등 전략 지역의 무

역관을 활용해 현지 인허가ㆍ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시밀러 임상시범 사업을 실시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생산시설·장비를 증축해 관련기업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사

업을 통해 생산전문 인력을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바이오시밀러 수출 산업화 전략을 통해 2020년 바이오시밀러 생산 200억달러(시장점유율

22%), 수출 100억달러, 고용 12만명, 글로벌기업 5개 배출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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